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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fect� of� Domestic� Violence� on� Aggression:�Mediating� Effect� of�

Emotional� Dysregulation�Moderated� by� Social� Suppo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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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:� This� study� aims� to� examine� how� domestic� violence� affects� aggression�

through� psychological� processes.� Therefore,� this� study� aimed� to� determine� whether�

emotional� dysregulation� mediates� the� relationship� between� domestic� violence� and�

aggression,� and� to� test� whether� social� support� moderates� the� mediating� effect� of�

these� two� variables.� An� online� survey� was� conducted� with� 316� subjects� living� in�

Korea� to� test� the� moderated� mediation� effect.� First,� the� mediating� effect� of� emotional�

dysregulation� on� the� relationship� between� domestic� violence� and� aggression� was�

significant.� Second,� social� support� moderated� the� relationship� between� emotional�

dysregulation� and� aggression.� Third,� the� mediating� effect� of� emotional� dysregulation�

on� the� relationship� between� domestic� violence� and� aggression� was� moderated� by� social�

support.� These� results� suggest� the� need� to� implement� interventions� that� include�

emotional� dysregulation� or� social� support� for� clients� who� complain� of� aggression� due�

to� domestic� violence� in� counseling� setting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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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�서론

� �

인간의� 공격성에� 영향을� 미치는� 요인으로는� 개인과� 환경이� 주로� 거론된다.� 개인적� 요인

에는�정서,� 사회,� 성,� 대인관계뿐�아니라,� 특성과�관련된�기질�및�성격�그리고�자아존중감

이�있다.�환경적�요인으로는�가족�및�또래�관계,�부모�및�교사와의�갈등,�성장�환경�및�소

득�수준�등이� 있다(최지영･배라영,� 2014).� 심리적�요인�중에서�잘�알려진� 것으로는�좌절-

공격성�이론(frustration-aggression� theory)이�거론된다.� Berkowitz(1989)는� ‘공격성이�공

격적�행위로�반드시�연결되지는�않는다’라는� 좌절-공격성�이론을�주장했으며,� 특히�개인은�

자신의� 통제권을� 벗어나� 생존이� 위협받을� 때� 공격성이� 높아짐을� 밝히기도� 했다(Breuer� &�

Elson,� 2017).� 그런데� 최근� 연구에서는� 심리적� 통제,� 거부,� 학대,� 제재와� 같은� 부정적인�

부모�양육�태도에�주목하고�있으며,� 최신� 연구에서는� 가정폭력이�공격성� 발달에�중요한�역

할을�하는�것으로�나타났다(고가영･최응렬,� 2022).

가정폭력은�가족이�같은�구성원에게�의도적인�물리적�힘을�가하거나�정신적인�학대를�통

해� 고통을� 주는� 행위를� 말한다(김승경� 외,� 2014).� Gelles(1997)에� 따르면,� 가정폭력� 경험

은�청소년과�아동의�정신건강에�부정적�영향을�미친다고�하였다.�또한,�가정폭력�경험이�청

소년의� 공격� 행동을� 강화하고� 학습시키며,� 폭력이� 전승으로� 이어질� 수� 있으며(박형원,�

2004),� 가정폭력은� 정서조절을� 어렵게� 만들고,� 절망감,� 우울,� 자살과� 같은� 심리적� 부적응

을�발현한다는�결과도�존재한다(김우준,� 2012;� Emery,� 2011).�결과적으로,�청소년에게�있

어� 가정폭력의�경험은� 세상에�대한� 부정적�인식을�심어주며,� 동시에�다양한�사회적�문제를�

발생시킬� 수� 있다.� 심지어�이러한� 가정폭력의�영향은� 초기� 성인기에도�지속되는�것으로�나

타났다(Graham-Bermann� &� Hughes,� 2003).� 실제로� 10대� 초반부터� 가정폭력을� 경험한�

아동들은� 그렇지� 않은� 아동에� 비해� 공격성� 수준이� 높고,� 10대� 초중반� 시기� 내내� 공격성의�

수준이�높았으며,� 이후� 4년간�추적한� 결과에서도� 높은�공격성이�유지되는� 것으로�나타났다

(박애리,� 2014).� 이�외에도�많은�연구들에�의해�가정폭력�노출�경험과�공격성�간에�유의미

한� 관계가� 있다는� 연구� 결과가� 보고되고� 있다(김재엽･송아영,� 2007;� 박애리,� 2014;� 정기

원･서현숙,� 2007).

가정폭력과� 같이� 아동기에� 경험한� 외상� 사건들은� 정서조절능력의� 발달에� 부정적� 영향을�

끼치는�것으로�알려져�있다(Terr,� 1991).� Luxenberg� et� al.(2001)은� 외상�후� 변화�중� 가

장� 큰� 역기능적� 현상으로� ‘정서조절곤란’을� 제안하기도� 하였다.� 왜냐하면� 정서조절� 문제를�

어린�나이에�경험할수록�애착�형성과�신경�생리적�발달에�크게�부정적인�영향을�끼칠�수�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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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� 때문이다.� 그리고� 피학대�아동은�일반적인�아동에� 비해,� 훨씬� 공격적,� 충동적인� 성향을�

더� 많이� 나타낸다고� 주장하였다(최지경,� 2007).� 한편,� Goodman� et� al.(1993)에� 따르면,�

정서조절능력이� 낮은� 아동은� 사려성이� 부족하여� 대인관계에서� 충동� 및� 공격적인� 경향을� 보

일�수�있다.�또한,�정서조절곤란은�생리적�긴장감을�증대시켜�공격적�행동의�통제를�어렵게�

할� 수� 있다(Roberton� et� al.,� 2015).� 실제로,� 정서조절� 능력이� 부족한� 청소년들은� 공격성�

수준이�유의하게�높다는�결과가�존재하며(이희경�외,� 2013),� 정서조절�훈련을�통해�정서조

절능력이�증가하게�되면�청소년의�반응적�공격성이�감소했다는�연구�결과도�제시된�바�있다

(Eisenberg� et� al.,� 1994).� 즉� 정서조절곤란은� 공격성의� 증가에� 유의하게� 기여하는� 변인으

로�볼�수�있다.�

사회적�지지는�사회적�욕구�중�기본적인�충족�요인으로서,�심리적�안녕과�적응에�필요한�

기능을� 수행하며,� 타인의� 믿음과� 지지를� 통해� 충분한� 정서적� 지원을� 받는� 것을� 말한다

(Hupcey,� 1998).� 사회적�지지는�공격성에�직접적으로�영향을�미치는�변인으로�제시되기도�

하지만(정경택,� 2003),�주로�다른�변인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효과를�완화시켜주는�역할을�수

행하는� 것으로� 알려져� 있다(권구택,� 2018;� 송인한� 외,� 2011;� Hawkins� et� al.,� 1992).� 예

컨대,� 다양한� 취약성이� 공격성에� 영향을� 미치는� 과정에서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충분히� 제공되면�

공격성� 수준이� 감소한다는� 연구� 결과들이� 존재한다(김진숙� 외,� 2014;� 정경택,� 2003;�

Kumar� et� al.,� 2015).�그리고,�긍정적�사회적�지지를�받는�청소년은�사이버�폭력을�행하거

나,�사이버�폭력의�피해�경험이�낮은�것으로�나타났다(Accordino� &� Accordino,� 2011).�이

는�곧�충분한�사회적�지지의�제공이�청소년의�폭력�가해�행위나�피해�경험을�완화하는�보호�

요인으로�작용할�수�있음을�유추할�수�있다.

이상과� 같이�가정폭력,� 정서조절곤란,� 공격성� 간의� 관계를�보았는데,� 종합하여�살펴보면�

정서조절곤란을�포함하는�관계로�연결될�가능성을�제시한다.�그러나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

과만� 고려해서는� 매개효과가� 어떤� 사람들에게� 강하고� 약한지에� 대한� 개인차에� 대해� 설명하

기�어렵다.�이에�본�연구에서는�사회적�지지가�다른�변인들이�공격성�증가에�미치는�효과를�

완충시키는데�유의하게�기여했다는� 연구�결과들에�주목하였다(이경진･이창현,� 2023).� 사회

적� 지지는� 개인이� 어려움에� 처했을� 때� 그것을� 극복하게� 도와주는� 가장� 큰� 원동력이며

(Wang� &� Ecceles,� 2012),�공격행위의�발현을�억제하는�효과를�지닌다(남연주�외,� 2022).�

사회적� 지지는� 가정폭력� 경험이� 공격적� 행동에� 미치는� 효과를� 완화시켜주는� 역할을� 수행했

다는�결과가�제시된�바�있다(김나예,� 2019).� 제시된�결과들은�정서조절곤란이�공격성에�영

향을�미치는�경로에서�사회적�지지가�완충작용을�할�가능성을�시사한다.�따라서,�본�연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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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는� 사회적� 지지를� 정서조절곤란과� 공격성� 사이의� 관계를� 조절하는� 변인으로� 가정하고자�

한다.�

가정폭력은�교사,�양육자�등의�권위자나�애착에�초점을�두던�기존의�연구와�달리�공격성

을� 유발하는�선행요인으로�주목받고�있다.� 하지만�가정폭력과�공격성�간의�관계에�대한�결

과가� 증가함에도� 가정폭력이� 어떻게� 공격성에� 영향을� 주는지� 그리고� 개인별로� 어떠한� 차이

를�나타내는�지에�관해�알려진�것이�거의�없다.�

가정폭력이� 정서조절곤란에� 미치는� 영향(최지경,� 2007),� 정서조절곤란이� 공격성� 증가에�

유의하게� 기여한다는� 결과(이희경� 외,� 2013),� 그리고� 가정폭력이� 공격성을� 유의하게� 예측

한다는� 결과(박애리,� 2014)� 등의� 선행연구들은� 정서조절곤란이� 가정폭력과� 공격성을� 매개

할�가능성의�근거가�된다.�아울러�잠정적�매개변인인�정서조절곤란은�사회적�지지와�상호작

용할�가능성이�높으며(정윤정･이창현,� 2022),� 사회적�지지가�공격성을�조절하는�부분(김나

예,� 2019)을� 고려하면,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정서조절곤란과� 공격성� 간� 영향을� 조절할� 가능성이�

제기된다.� 이에� 본� 연구에서는� 조절된� 매개모형을� 상정함으로써� 이러한� 매개효과와� 조절효

과를�통합하여�살펴볼�것이며,�이러한�형태에�대한�개념화의�타당성을�검증하고자�한다.

본� 연구에서는�가정폭력,� 정서조절곤란,� 공격성,� 사회적� 지지의�관계를� 조절된�매개모형

으로�개념화시켜� <그림� 1>에�나타내었고,�가설은�아래와�같이�설정하였다.�

<연구�가설� 1>�가정폭력과�공격성의�관계를�정서조절곤란이�매개할�것이다.�

<연구�가설� 2>�정서조절곤란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영향은�사회적�지지에�의해�조절될�것이다.�

<연구� 가설� 3>� 가정폭력이� 정서조절곤란을� 경유해� 공격성에� 미치는� 영향은� 사회적� 지지의�

수준에�의존할�것이다.

<그림 1> 연구 모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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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�연구방법�및�내용

1.�연구방법

만� 18세�이상의�성인을�대상으로�하여,� 2023년� 12월� 15일에서� 26일까지�온라인�구글�설

문을�활용하여,� 자기�보고�방식의�설문�조사를�실시하였다.� 참여자들은�직접�동의를�할� 경

우에�응답하였으며,� 심리적� 불편감이�발생� 시� 본인� 의지로�상시�중단이�가능함을�명시하였

으며,� 응답으로� 인해� 심리적� 고통이� 발생� 시� 심리적� 응급처치를� 받을� 수� 있음을� 고지받고�

동의란에�대상자가�직접�체크�후�응답을�하였다.�분량은�대략� 15-20분�소요되었으며,�응답�

후�감사의�의미로�소정의�쿠폰을�제공하였다.�회수된�설문�총� 330부�중에�부적합한�응답의�

14부는� 제외하고,� 총� 316부를� 최종� 분석�자료로� 사용하였다.� 참여자는� 남성� 93명(29.4%),�

여성� 223명(70.6%)으로� 만� 18-47세� 미만까지� 연령이� 포함되었으며,� 참여자의� 평균� 연령

은� 28.76세(SD=6.11세)로�나타났다.

2.�조사도구

1)�가정폭력�목격과�경험�척도

해당� 척도는� Straus� et� al.(1996)의� CTS2(conflict� tactics� scale� 2)를� 토대로� 백경임

(1998)이� 국내� 아동용(자녀)으로� 재타당화한,� 총� 25문항의� 신뢰도� 및� 타당도를� 확보한� 척

도를�사용하였다.�척도의�구성은�심리적�폭력,�신체적�폭력,�상해�등으로�이루어져�있으며,�

부모의�폭력에�대해�동일한�내용을�응답할�수�있으며,�부친과�모친의�폭력을�합산한�총점을�

사용한다.� 본� 척도의� 응답은� ‘자기� 경험� 일치� 여부’에� 따라� Likert� 척도� 5점을� 통해� 1점

(없음)-5점(매우� 자주)까지� 응답할� 수� 있으며,� 점수가� 높을수록� 부모의� 가정폭력� 피해� 경

험이� 많은� 것을� 의미한다.� 신뢰도� 검사� 결과,�‘부’에� 대한� ‘모’의� 폭력은� Cronbach’s� α는�

.81이고,�‘모’에�대한� ‘부’의�폭력은�Cronbach’s� α는� .94로�나타났다.

2)�공격성�척도

공격성� 척도는� Buss� &� Perry(1992)의� 척도를� 토대로� 하고,� 권석만･서수균(2002)이� 재

타당화한�한국판�척도를�사용하였다.�해당�척도의�하위�척도는�언어�및�신체�공격성,�적대감,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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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노감이며,� 총� 27개의� 문항으로� 구성되었다.� 또한� 본� 척도의� 응답은� Likert� 척도� 5점을�

통해� 1점(전혀� 그렇지� 않다)-5점(매우� 그렇다)까지� 응답할� 수� 있으며,� 합산된� 총� 점수가�

높을수록�공격성이�높다는�것을�의미한다.�본�연구의�Cronbach’s� α는� .83으로�나타났다.

3)�정서조절곤란�척도

해당� 척도는� 정서조절� 곤란의� 정도를� 측정하고자� Gratz� &� Roemer(2004)가� 36문항의�

DERS를�개발한�것을�국내의�조용래(2007)가�번안�및�타당화�과정을�거친�한국판�정서조절

곤란�척도를�사용하였다.�본�척도는�총� 35문항으로�구성되어�있는데,�이는�조용래(2007)의�

연구에서� 타당화를� 위해� 요인분석한� 결과� 17번� 문항이� 다른� 문항들과� 비교했을� 때� 적합하

지�않은�결과를�보여�제외했다.�하위요인은�총� 6개로�정서에�대한�주의와�자각�부족,�충동

통제곤란,�정서적�명료성�부족,� 정서에�대한� 비수용성,�목표�지향적�행동�수행�어려움,� 정

서조절전략�접근�제한�등이�있다.� 5점� Likert� 척도를�통해� 5점(‘거의�언제나�그렇다’)-1점

(‘거의�그렇지�않다’)로�스스로�판단하여�평가하고,�총�점수가�높을수록�정서조절곤란의�정

도가�높아지는�것을�의미한다.�본�연구의�Cronbach’s� α는� .95로�나타났다.

4)�사회적�지지�척도

사회적�지지� 척도는�박지원(1985)의� 초기� 척도를�김연수(1995)가� 재수정을�하여�타당화

한�것을�사용하였다.�총� 25문항,� 4개의�하위�영역인�물리적�지지(6문항),�정보적�지지(6문

항),� 정서적� 지지(7문항),� 평가적�지지(6문항)로�구성되어�있고� Likert� 척도� 5점으로�응답

하도록� 되어� 있다.� 본� 연구의� Cronbach’s� α는� .96으로� 나타났으며� 점수가� 높을수록� 사회

적�지지가�높음을�의미한다.

3.�자료분석

본�연구에서는�수집된�자료를� SPSS� Macro� Process� 및� SPSS� 23.0� 프로그램을�통해�분

석하였다.� 첫째,� 참여자의� 인구학적� 특성을� 알아보기� 위해� 빈도분석을� 실시하였다.� 둘째,�

측정� 도구들의� 신뢰도를� 위해� 변인들의� Cronbach’s� α� 계수를� 산출하였다.� 셋째,� Pearson�

적률상관분석을� 실시함으로써� 각� 변인들의� 관계를� 확인했다.� 넷째,� 가정폭력이� 정서조절곤

란을� 통해� 공격성에� 영향을� 주는지� 검증하기� 위해� Process� 4번� 모형� 분석을� 수행하였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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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섯째,� 위계적� 중다회귀분석을� 실시하여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정서조절곤란이� 공격성에� 미치는�

영향을� 조절하는지를� 살펴보았다.� 마지막으로� Process� 14번� 모형을� 활용하여� 가정폭력과�

공격성� 간의� 관계에�대한� 정서조절곤란의� 매개효과를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조절하는지에� 대한� 검

증을�진행하였다.

Ⅲ.�연구결과

본� 연구에서� 사용한� 변인들� 간의� Pearson� 상관계수를� 구하고,� 표준편차와� 평균과� 함께�

이를� <표� 1>에�제시하였다.�구체적으로,�가정폭력은�정서조절곤란�및�공격성과�유의한�정적

상관이(각각� 순서대로� r=.174,� p<.01;� r=.388,� p<.01),� 사회적� 지지와의� 관계에서는� 유

의한� 부적� 상관이� 나타났다(r=-.267,� p<.01).� 아울러,� 정서조절곤란은� 사회적� 지지와� 유

의한� 부적� 상관을(r=-.370,� p<.01),� 공격성과는� 유의한� 정적� 관계가� 나타났다(r=.341,�

p<.01).� 마지막으로� 사회적� 지지와� 공격성은� 부적� 상관이� 유의하였다(r=-.302,� p<.01).�

그� 외,� 사용한� 변인들의� 정규성� 가정� 검증을� 위해� 첨도와� 왜도를� 산출하여� <표� 1>에� 제시

하였다.

<표� 1>�변인들�간의�상관(N=316)

1 2 3 4

1.�가정폭력 1 　 　 　

2.�정서조절곤란 .174** 1 　 　

3.�사회적�지지 -.267** -.370** 1 　

4.�공격성 .388** .341** -.302** 1

평균 97.69 86.54 96.67 67.33

표준편차 39.93 22.55 16.01 16.43

첨도 6.05 -1.12 0.11 -0.28

왜도 2.41 -0.33 -0.75 0.16
*p<.05,� **p<.01,� ***p<.001.

가정폭력이�정서조절곤란을�통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간접효과를�검증했다(표� 2).� 첫째,� 가

정폭력이� 정서조절곤란에� 미치는� 영향이� 유의했다(β=.174,� p<.01).� 둘째,� 가정폭력이� 공

격성에� 미치는� 영향이� 유의했다(β=.388,� p<.001).� 셋째,� 가정폭력이� 공격성에� 미치는� 영

향을�통제한�상태에서�정서조절곤란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영향이�유의했다(β=.282,�p<.001)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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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째,�정서조절곤란의�효과가�통제된�상태에서,�가정폭력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영향이�유의했

다(β=.339,�p<.001).�

그다음,�가정폭력과�공격성의�관계에서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과�검증을�위해�부트스트랩

을� 실시한� 후,� 해당� 결과를� <표� 3>에� 제시했다.� 그� 결과,� 간접효과에� 대한� 비표준화� 추정

치는� 0.020으로�나타났고,�이는�가정폭력�원점수가� 1점�증가하면,�정서조절곤란을�통해�공

격성�원점수를� 0.020점�증가시킨다는�것을�의미한다.�아울러,�간접효과�비표준화�추정치에�

대한� 95%� 신뢰구간의�하한-상한값이� 각각� 0.004와� 0.045로� 나타난� 결과,� 부트스트랩� 신

뢰구간에� 0은� 포함되지�않았다.� 이는� 가정폭력이� 정서조절곤란을�통해�공격성에� 미치는�간

접효과가�유의함을�시사한다.�

�

<표� 2>�가정폭력과�공격성�간의�관계에서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과(N=316)

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 F

가정폭력 정서조절곤란 .098 .037 .174 2.684** .026 7.203**

가정폭력 공격성 .160 .025 .388 6.388*** .147 40.809***

가정폭력
공격성

.140 .024 .339 5.750***
.221 33.733***

정서조절곤란 .205 .043 .282 4.774***

*p<.05,� **p<.01,� ***p<.001.

<표� 3>�부트스트래핑�방법에�의한�간접효과�유의성�검증(N=316)

변수 Effect
95%�신뢰구간� (bias-corrected)

Boot� S.E. LLCI ULCI

간접효과 0.020 0.011 0.004 0.045

Boot� S.E.=부트스트랩을�통해�산출된�표준오차;� LLCI,� ULCI=95%� 신뢰구간�내에서의�하한-상

한값.

다음으로,� 사회적�지지가� 정서조절곤란과�공격성� 간의�관계를� 조절하는지에�대한�분석을�

위해�위계적�중다회귀분석을�실시했다.�정서조절곤란과�사회적�지지의�상호작용효과를�분석

한�결과(표� 4),� 공격성에�대한� 2개의�변인�상호작용효과가�유의했다(B=.006,�p<.05).� 이

는�정서조절곤란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영향이�사회적�지지의�수준에�따라서�변화하는�것을�의

미한다.

더불어,� 조절효과를�구체적으로� 파악하기�위하여� 위와�동일한� 방법으로�위계적� 중다회귀

분석을�실시하여�나온�각각의�예측변인에�대한�상수�및�비표준화된�회귀계수를�바탕으로�원

점수� 회귀방정식을�구성하였다.� 사회적� 지지는,� 평균� 및� 표준편차를�바탕으로� 평균에서�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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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로� 1� 표준편차�떨어진�점수,� 평균�점수�그리고�평균에서�위로� 1� 표준편차�떨어진�점수를�

사회적� 지지의� 저수준,� 중수준,� 고수준으로� 배정했다.� 정서조절곤란이� 공격성에� 끼치는� 영

향의�경우�사회적�지지의�수준에�따라�상이�하였으며,� 이� 결과는�정서조절곤란과�공격성의�

관계에서�사회적�지지가�가지는�조절효과가�유의함을�나타낸다(그림� 2).

그리고,�구체적으로�사회적�지지가�무슨�조건에서�조절효과가�발생하는지�보았다.�사회적�

지지의�어느�영역에서�정서조절곤란이�공격성에�끼치는�영향이�유의하고,�타�영역에서는�유

의하지� 않은지를� ‘상호작용� 탐색’이라� 명명하였다.� 이를� 단순기울기� 분석이라고� 불리는� 특

정� 값� 선택� 방법을� 사용하여� 살펴보았다.� 정서조절곤란이� 공격성에� 미치는� 영향에� 사회적�

지지의� 조절효과는� 평균에서� 아래로� 1� 표준편차� 떨어진� 점수에서는� 유의하지� 않았으나,� 평

균� 점수,� 그리고� 평균에서� 위로� 1� 표준편차� 떨어진� 점수� 두� 조건에서는� 유의한� 것으로� 나

타났다(표� 5).

<표� 4>�정서조절곤란과�공격성�간의�관계에�대한�사회적�지지의�조절효과(N=316)

단계 독립변수 B S.E. β t R F

1�단계

(상수) 67.328 .998 　 67.475***

.144 20.504***정서조절곤란 .193 .048 .265 4.048***

사회적�지지 -.209 .067 -.204 -3.110**

2�단계

(상수) 68.126 1.057 　 64.456***

.158 15.433***
정서조절곤란 .169 .049 .231 3.461**

사회적�지지 -.230 .067 -.224 -3.413**

정서조절곤란
×�

사회적�지지
.006 .003 .134 2.154*

*p<.05,� **p<.01,� ***p<.001.

<표� 5>�조절효과에�대한�유의성�검증(N=316)

사회적�지지�수준 사회적�지지 B S.E. t

저수준(M-1SD) 80.663 0.073 0.073 0.993

중수준(M) 96.672 0.169 0.049 3.461**

고수준(M+1SD) 112.682 0.265 0.058 4.579***

*p<.05,� **p<.01,� ***p<.001.

Process� Model� 14번�모형�분석의�조절된�매개�지수를�활용하여�조절된�매개효과의�유의

성을� 검증하였다.� 신뢰구간� 95%의� 하한� 및� 상한값이� 각� 0.001과� 0.004로,� 정서조절곤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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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�매개효과에�영향을�주는�사회적�지지�조절효과는�유의했다(표� 6).� 추가로,�사회적�지지

의�수준에�따라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과가�어떻게�변화하는지�보았다(표� 7).� 그� 결과,�가

정폭력이�정서조절곤란을�통해�공격성에�끼치는�간접효과는�사회적�지지가�평균에서�아래로�

1� 표준편차� 떨어진� 점수인� 조건에서� 유의하지� 않았다(Effect=0.007,� 95%� 신뢰구간:�

-0.008∼0.023).� 반면,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평균� 점수인� 조건에서는� 정서조절곤란의� 매개효과

는�유의하였으며(Effect=0.015,� 95%�신뢰구간:� 0.002∼0.035),� 사회적�지지가�평균에서�

위로� 1�표준편차�떨어진�점수인�조건에서도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과가�유의한�것으로�나타

났다(Effect=0.023,� 95%�신뢰구간:� 0.005∼0.052).

<그림� 2>�정서조절곤란과�공격성�간의�관계에서�사회적�지지의�조절효과

<표� 6>�조절된�매개�지수에�대한�유의성�검증(N=316)

변수 Index�
95%�신뢰구간� (Bias-corrected)

Boot� S.E. LLCI ULCI

사회적�지지 0.001 0.001 0.001 0.004

주.� Bootstrap� 표본은� 10,000번� 추출함.� Boot� S.E.=부트스트랩� 방법을� 사용하여� 산출된� 표준오

차;� LLCI,� ULCI=95%�신뢰구간�사이에서의�하한-상한값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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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� 7>�사회적�지지의�수준에�따른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과(N=316)�

사회적�지지�수준 사회적�지지 Effect Boot� S.E.
95%�신뢰구간

LLCI ULCI

저수준(M-1SD) 80.663 0.007 0.008 -0.008 0.023

중수준(M) 96.672 0.015 0.008 0.002 0.035

고수준(M+1SD) 112.682 0.023 0.012 0.005 0.052

Boot� S.E.=부트스트랩�방법을�사용하여�산출된�표준오차;� LLCI,� ULCI=95%�신뢰구간�사이에서

의�하한-상한값.

Ⅳ.�결론

본�연구는�가정폭력이�공격성에�영향을�미치는�과정에�대한�구체적인�탐색을�진행하고자�

하였으며,�이를�위해�가정폭력이�정서조절곤란을�통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간접�효과를�사회적�

지지가�조절하는지에�대해�검증하고자�하였다.

첫째,� 가정폭력은� 사회적� 지지,� 정서조절곤란� 및� 공격성과� 유의한� 상관을� 나타냈고,� 사

회적�지지는�정서조절곤란�및�공격성과�유의한�상관을�나타냈다.�또한�정서조절곤란과�공격

성� 간의�관계에서도�유의한�상관을� 나타냈다.� 이� 결과는�가정폭력� 경험이�대인관계�형성을�

위한�내적�작동이�불안정할�가능성이�높아,� 연인과의� 갈등�상황에서�부적절한�공격성이�발

현되어�데이트�폭력이�높아지는�결과(고가영･최응렬,� 2022)와�맥을�같이�하며,�가정폭력은�

청소년들의�정서적�자기조절을�어렵게�만든다는� 결과와(김우준,� 2012)도� 유사하다.� 자기조

절�능력이�낮은�아동은�대인관계에서�충동적,�공격적인�성향이�있으며�정서적,�사회적인�적

응에� 어려움을� 겪을� 수� 있다(Goodman� et� al.,� 1993).� 이는� 정서조절� 능력이� 뛰어난� 청소

년들은� 대인관계에서� 발생하는� 관계적� 공격성의� 수준이� 낮다는� 결과가(이희경� 외,� 2013)�

뒷받침한다.�사회적�지지는�공격성에�영향을�미치며(정경택,� 2003),�사회적�지지가�충분히�

제공되면�공격성�수준이�감소하는�것으로�나타났다(김진숙�외,� 2014).

둘째,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과를�검증해�본�결과,�가정폭력과�공격성의�관계에서�정서조

절곤란의�매개효과가�유의하였다.�이�결과는�부정적�양육행동을�받은�아동들은�자신의�감정�

조절에� 어려움을� 겪어� 공격적� 성향을� 나타낼� 수� 있다는� 이원영(1983)의� 연구� 결과와� 일치

한다.� 즉,� 가정폭력은� 정서조절곤란의� 증가에� 기여하고� 정서조절곤란은� 공격성을� 강화하는�

결과로� 이어질� 수� 있다.� 따라서,� 정서조절곤란은� 심리적인� 개입에서� 중요하게� 고려되어야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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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�필요성이�있는�치료적�변인에�해당한다고�볼�수�있으며,�구체적으로�상담�장면에서�부정

적� 정서� 발현� 시� 경험되는� 감정에� 평가� 및� 판단� 없이� 주의를� 기울여,� 이를� 수용함으로써�

정서조절곤란을�감소시키는�개입이�공격성�감소를�목표로�하는�내담자에게�도움이�될�수�있

을�것으로�사료된다.�

셋째,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정서조절곤란과� 공격성� 간의� 관계에서� 조절효과를� 갖는다는� 것이�

확인되었다.� 본� 연구� 결과는� 정서조절곤란과� 공격성의� 관계에서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정서조절곤

란의�부정적인�영향을�감소시키는�연구결과(이경진･이창현,� 2023)와�맥락이�비슷하다고�할�

수� 있다.� 한편,� 상호작용효과� 그래프를� 통해� 조절효과의� 양상을� 살펴보면,� 사회적� 지지의�

수준이�높아질수록�정서조절곤란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영향은�줄어들었다.�즉,�사회적�지지가�

높을수록�정서조절곤란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영향이�감소함을�의미한다.�다만,�그래프의�전반

적�형태를�보면�사회적�지지의�수준에�따른�기울기�차이는�크지�않은�반면,�사회적�지지의�

수준에� 따라� 공격성에� 큰� 차이가� 나타났는데,� 이는� 사회적� 지지의� 효과가� 정서조절곤란의�

효과보다�훨씬�크다는�것을�보여준다.

넷째,� 가정폭력이�공격성� 사이의�관계에서� 정서조절곤란이� 가지는�간접효과가�사회적� 지

지에� 의존한다는� 것이� 확인되었다.� 이� 결과는� 가정폭력과� 정서조절곤란이� 정적� 관계이며,�

이는� 공격성이� 증가되는� 것이� 가정폭력에서� 공격성까지의� 보편적� 경로지만� 사회적� 지지의�

수준에� 따라� 그러한� 경로의� 영향력이� 달라질� 수� 있음을� 시사한다.� 구체적으로� 가정폭력이�

정서조절곤란을�통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간접효과는�사회적�지지가�평균에서�아래로� 1�표준편

차�떨어진�점수에서는�유의하지�않았지만,�평균�수준,�평균에서�위로� 1�표준편차�떨어진�점

수에서는� 유의했다.� 간접효과� 크기의� 변화를� 살펴보면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증가할수록� 간접효과

의� 절대값이� 증가하는� 것으로� 나타났지만,� 사회적� 지지의� 영향에� 비해� 미미하게� 증가하였

다.� 이는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평균에서� 아래로� 1� 표준편차� 떨어진� 점수를� 제외하고,� 거의� 모든�

구간에서� 가정폭력이� 공격성에� 미치는� 간접효과가� 유의할� 뿐� 아니라� 그러한� 간접효과의� 강

도가�점차�감소함을�의미한다.� 이는�대상자가�사회적� 지지의�효과를�많이� 경험하게�될수록�

정서조절곤란을� 통해� 가정폭력이� 공격성에� 미치는� 효과가� 감소하게� 되는� 양상을� 나타내는�

것으로� 이해할� 수� 있다.� 이는� 가정폭력� 경험이� 많을수록� 정서조절곤란이� 증가하면서� 결국�

공격성까지�증가하게�되는�결과를�맞이하는�것이�공격성이�증가하는�과정에�대한�일반적�과

정임을� 나타내는� 동시에� 그와� 같이� 공격성이� 강화되어� 가는� 과정이� 사회적� 지지의� 증진에�

의해�완화�혹은�지연될�가능성이�있음을�시사하는�것으로�볼�수�있다.� 결국�이는�공격성이�

상승하는�과정에�대한�이해와�그러한�과정을�완화할�가능성이�있는�개인차�변인에�대한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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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점을�제시한다.�공격성을�이유로�상담을�받는�경우,�그들의�가정폭력�경험에�대하여�파악

하고� 이로� 인한� 정서조절곤란에� 대해� 확인하는� 과정을� 거쳐� 정서조절곤란을� 완화하는� 한편

으로,�사회적�지지�등을�파악하여�정서조절능력을�향상시키는�방향으로�개입하는�것이�공격

성�감소에�효과적임을�본�연구�결과는�제시한다.

본�연구의�의의는�다음과�같다.�

첫째,� 본� 연구는�가정폭력이�정서조절곤란을�통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 간접효과를� 검증하였

고,�사회적�지지가�이러한�간접효과를�조절함을�확인하였다.�다시�말해,�공격성이�증진하게�

되는�과정과,� 이를�통해�발생하는� 개인차까지�설명하는�모형을�제시하여� 본� 연구에서� 사용

한� 변인들의�관계에�대한�조망을�통합적으로�제시하였다.� 이는�주로�매개효과�연구를� 통해�

변인들의� 관계에만�중점을�둔� 기존의�연구와�달리� 범위를�확장하여,� 변인들의�관계가� 개인

마다� 상이하게� 나타나는� 양상에� 관하여� 경험적인� 연구를� 진행함으로써� 구체적으로� 검증한�

것에�중요한�의의가�있다.�또한,�변인�간의�통합적인�조망의�제시는�공격성�감소를�위한�개

입에�대해�더욱�높은�수준의�유연성과�확장성을�제시해�줄�수�있을�것이다.�특히,�가정폭력

의� 경험은� 정서조절곤란을� 증가시키며,� 이는� 다시� 공격성� 증가로� 이어지는� 일련의� 발달적�

경로를� 지닌다.� 그런데� 이러한� 경로의� 발달은� 사회적� 지지의� 의해서� 어느� 정도� 완화될� 수�

있음을�확인하였다.

둘째,�본�연구는�가정폭력과�공격성의�관계에서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과를�살펴봄으로써�

가정폭력에서� 공격성으로� 이어지는� 과정을� 확인할� 수� 있었다.� 가정폭력이� 공격성에� 영향을�

미친다는�것은�기존에�이미�알려진�사실이나,�기존의�연구들은�교사,�양육자�등의�권위자나�

애착을�중심으로�공격성을�예측하는�연구가�대부분으로(이충권･양혜린,� 2017)� 정서적�요인

에�초점을�맞춘�연구는�부족하다.�반면�본�연구는�가정폭력과�공격성이�이어지는�경로에�대

한� 새로운�관점을�제공했다는�점에서�의의가�있다.� 본� 연구의�결과는�가정폭력이�공격성으

로�발달하게�되는�과정에서�정서조절곤란과�같은�정서적�요인의�변화가�수반되며�이러한�변

화는�곧�공격성의�증가로�나아갈�수�있다는�가능성을�나타낸다.�이와�같이�가정폭력이�공격

성으로의� 경로와� 그� 경로에� 정서조절곤란이� 매개하여� 영향을� 미치는� 결과는� 상담� 현장에서�

가정폭력을�형성한�내담자의�공격성을�개선하기�위해�우선적으로�부정적�자기개념에서�비롯

된� 정서조절곤란의� 여부를� 확인할� 필요성이� 있다(김나예,� 2019;� 남연주� 외,� 2022).� 따라

서� 상담�장면에서�정서조절곤란에�대한�개입,� 즉� 정서조절전략에�대한�훈련을�포함하는�것

이�공격성의�감소에�효과를�가질�것으로�예측할�수�있다.�

이와� 같은� 치료적,� 학문적� 의의가� 있음에도� 불구하고,� 본� 연구에서는� 한계점이� 존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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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�따라서�제한적�측면을�살펴보고,�후속�연구를�위한�제언을�제시하고자�한다.�본�연구의�

한계점�및�후속�연구의�제언은�다음과�같다.

첫째,� 본� 연구는� 온라인� 형식의� 자기보고식� 설문을� 실시하였다.� 이에� 따라� 참여자의� 반

응이�솔직하지�않거나,�응답을�과장�또는�축소했을�가능성을�배제할�수�없다.�따라서,�응답

의� 결과를� 통한� 연구� 결과를� 참여자의� 실제� 행동에� 객관적으로� 반영시키는� 것에� 한계점이�

존재할�수�있다.

둘째,� 본� 연구에서의� 연구� 대상을� 일반� 성인으로� 선정한� 것이� 병리적� 수준의� 일반� 성인�

임상� 집단과� 차이가� 발생할� 수� 있다.� 때문에,� 실제� 임상� 장면의� 우울증� 진단을� 받은� 일반�

성인� 집단으로�연구를� 재진행하게�되면,� 본� 연구와의� 결과가�상이하게�차이가�날�가능성이�

있다.� 결론적으로�본� 연구의�결과는�임상�장면을�포함하였을�때� 일반화시키기에�다소� 제한

적일�수�있다.�

셋째,�본� 연구는�횡단형�설계로�구성되어�있어�단일� 시점으로�연구에�사용한�모든�변인을�

동시에�측정하였다.�따라서,�변인들�간의�인과관계를�직접적으로�설명하기에는�한계가�있으

며,� 변인들의� 인과적� 관계를� 더욱� 확실하게� 나타내기� 위해서는� 향후� 종단형� 설계를� 해� 볼�

수도�있음을�제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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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국문초록】

가정폭력이�공격성에�미치는�효과:�

사회적�지지로�조절된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과

김� 민� 수ㆍ이�창� 현

연구�목적:�본�연구는�가정폭력이�공격성에�어떤�심리적�과정을�통해�영향을�주는지�보고자�

한다.� 따라서,� 가정폭력과� 공격성의� 관계를� 정서조절곤란이� 매개하는지� 파악하고,� 사회적�

지지가�앞서�두�변인의�매개효과를�조절하는지를�검증하고자�한다.

연구� 방법:� 전국에� 거주하는� 연구대상� 316명을� 대상으로� 온라인� 설문을� 실시하여� 조절된�

매개효과에�대한�검증을�실시하였다.

연구� 내용:� 첫째,� 가정폭력과� 공격성의� 관계에서� 정서조절곤란의� 매개효과가� 유의하였다.�

둘째,� 정서조절곤란과� 공격성의� 관계를� 사회적� 지지가� 조절하였다.� 셋째,� 가정폭력과� 공격

성의�관계에�대한�정서조절곤란의�매개효과가�사회적�지지로�인해�조절�받는�것으로�나타났

다.

결론� 및� 제언:� 이� 결과는�상담�현장에서� 가정폭력으로�인해� 공격성을�호소하는� 내담자에게�

정서조절곤란�혹은�사회적�지지를�포함한�개입을�실시할�필요성을�시사한다.

핵심어:�가정폭력,�정서조절곤란,�사회적�지지,�공격성,�조절된�매개효과




